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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야마 2 호분 

 

이 고분은, 1972 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, 분구의 

지름이 약 20 미터 이상, 높이는 최대 2 미터로 

판명되었습니다. 또, 이 고분은 구릉 비탈면을 

깎아서 형태를 다듬은 후, 흙을 쌓아 올려서 

만들어진 

것도 판명되었습니다. 그러나 매장 시설(관 등)은 

발견되지 않아서, 어떤 사람의 묘인지는 지금도 

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. 

 

  


